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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코로나로 인해 중학생들은 이전보다 온라인 학습에 더 많

이 참여하게 되었고 친구나 선생님과의 교류가 적어지게 되었

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

처럼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서 심리적, 학습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경험 차이를 완충해주는 역할이 줄어들

면서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본 연구는 학

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기주도성과 관계를 중요

시하는 특성인 관계성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같은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이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가 SES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관계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통

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의 관계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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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과 직접적인 교류가 적은 온라인 학습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학생이 주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도인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이,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차이가 SES 상하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중학교 1학년 2,383명(남학생 

1,288명, 여학생 1,095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 학업성취도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SES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집단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SES집단 간 경로 

차이는 자기주도성이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SES가 낮은 집단이 SES가 높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으로 온라인교육이 확대된 현 시점에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

되는 변인인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의 중요성과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SES 집단 간의 차별적인 학습 및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반적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특히 SES가 낮은 사회소외계층에게 학습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성, 관계성을 위한 지원이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SES, 온라인 학습, 코로나, 자기주도성, 관계성, KCYP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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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은 세계 전반에 걸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UNESCO, 2020).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으

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2020년 개학을 앞둔 학교가 폐쇄되었다(뉴시스, 

2020). 이후 온라인 개학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교교육이 시작되었으며, 교실 내에

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 면대면의 교수방법이 비대면의 원격수업으로 전환되

었다. 현재도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인해 원격수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202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학생인구의 98.5%인 17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19

로 인해 새로운 학습환경을 경험하고 있다(Gouёdard Pont & Viennet, 2020). 그런데 학생

들은 원격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나 연습 없이 원격교육을 받게 되어, 가정에서의 부모의 

학습 지원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원격

수업을 받기 위한 가정 내 물리적 환경의 미비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여(Sintema, 2020), 국가에서는 가정 내 IT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및 도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기기와 인터넷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교육부, 2020).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물리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가 학업성취도 결과에서는 중학교 3학

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교과 성취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도 늘어났다(뉴시스, 2021).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코로

나19 감염증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학습, 

식사, 건강관리, 심리정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촘촘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김

민희, 2021). 교사와 학부모, 일반 시민의 다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경험을 완충해주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교육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였다(연합뉴스, 

2020. 06.). 

교육 불평등은 사회경제적 영역의 격차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불평등과 교육 분야의 양극화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는 

사교육 참여의 차이(임의진 외, 2018), 가정의 SES 차이(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부모의 교육적 기대 및 지원 차이(신혜숙, 민병철, 2017), 학교의 교육적 풍토 및 여건 차이

(백병부, 김정숙, 2014), 거주지역의 차이(강태중, 2007), 교육재정 배분의 차이(정동욱 외, 

2011)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원인 중 교육격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다(박주호, 백종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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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경험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비대면 

학습 및 온라인 학습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주도성이며(성은모, 채유정, 

이성혜, 2019)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게 될 교육환경에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핵심적인 

역량이다.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를 판단하고 

학습의 목표를 설정한 뒤, 이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챙기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정하고 실행해서 성취한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학습 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Knowles, 1975). 원격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은 교사와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격지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계획하고,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알맞은 수준 이상의 

학습태도와 몰입도가 필요하다(조아라, 노석준, 2013). 따라서 자기주도성이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에서 차이를 가져오므로 사전 교육과 학습지원 확대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성은모, 

채유정, 이성혜, 2019). 

한편, 학생의 학업성취는 학생 개인 수준부터 학생이 속한 학급 및 학교 수준까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김영숙, 조한익, 2015),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은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근, 변수용, 2007; Cornelius-White, 2007; Roorda et al., 2011). 특히 청소년

들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집단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 타인의 기대를 

지각하는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인 관점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을 발달시켜나간다(이지혜, 이창환, 2011). Guisinger & Blatt(1994)는 유아기, 

아동기까지는 자기지향적인 성향인 개별성과 타인지향적인 성향인 관계성이 비교적 독립적인 

상태로 발달하지만,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개별성과 관계성의 협응과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러한 성향이 어떻게 변화를 시작하고 다른 

변인들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자기정체감은 자기와 세상을 지각하

는 참조체계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 안에서 자기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개별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관계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조윤경, 2003). 

우리나라는 관계 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조윤경, 2003). 실제로 한국인들은 ‘나’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종종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지니고 있다(양정은,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향적인 

학생들이 관계성이 더 높게 나타나며(박영미, 2017), 관계성이 친화성 및 친밀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유용식, 2019). 따라서, 청소년기의 개별성과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적인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게 된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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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개별성 성향이 높은 학생들에 비해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관계

성이 학업성취도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원격수업에서 자기주도성이 강조되고, 자기주도성은 학업성취도

에 영향을 준다. 또한 관계성도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바, 이러한 구조적 관계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적용되는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가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 

SES가 낮은 학생들을 포함한 교육사각지대 학생들의 학업적 성공과 심리적 안녕을 위해 어떤 

심리적인 지원이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SES와 학업성취도

가정의 SES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습손실의 누적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수학에서 SES가 성취도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소외계층으로 규정한 저소득층, 탈북 

청소년 등의 성취능력은 일반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상숙, 2013; 

김성훈, 2015). 더불어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저성취를 보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 때, 학업 성취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속도 또한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강호수, 2017; 이현철, 2014).

가정의 SES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민정, 2016). 학습손실이 누적되면서 학습부족이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빈곤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낮으며 이러한 성취도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남궁지영, 김위정, 김양분, 2012).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고소득층은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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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SES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하여 여러 가설이 검증되었다. 먼저 

가족과정이론에서는 취약한 소득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취약하게 하고 이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과 학업태도가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 

간에 더욱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져 이를 통해 높아진 사회적 기술로 자녀들이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져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백산, 김경근, 2013). 

SES가 낮은 가정의 부모들은 학업성취도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지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다(Lareau, 2003). 

이처럼 SES가 낮은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Erikson & Jonsson, 1996). 고학력의 부모는 여러 교육환경에 익숙

하기가 쉽고 이에 대한 효능감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며 자녀 

또한 부모의 SES 수준에 따라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여기에 자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소득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Hofferth & Jankuniene, 2001). 이처럼 부모의 SES는 자녀의 학습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사회문화적 지원까지 다양한 자원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학습기회의 형평성의 지표로 볼 수 있다(Mullis et al., 2012).

가정의 SES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

경근, 2010).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가정 SES 편중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열의와 지원이 높은 고소득 가정이 자녀를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숙인, 신태섭, 2020). 실제로 한국교육

종단자료를 통해 중학생들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년 동안 영향력이 2배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성기선, 2010). 따라서 초기청소년기인 

중학생의 여러 특성들이 다른 변인들과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SES와 학업성취도,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수업의 관계도

가정의 SES에 따른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교육소

외계층을 위해 SMART교육을 시행하였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이는 자기주도성, 

동기화, 개별화, 자료활용, 정보기술의 활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기주도성과 정보기술 활용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온라인이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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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으로 자기주도성과 정보기술을 들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자기주도성이 보고되고 있다(유평준, 2003). 자기주도

성은 관계성,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도희, 김유리, 2014). 

일반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되고 있다(남창우, 전훈, 2012; Nota, Soresi & Zimmerman, 2004). 더불어 개인이 가지

고 있는 목표지향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에 목표를 두기보다 학습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숙달목표지향일 때 성취도가 높아지며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박효진, 김민정, 2010). 자기주도성과 관계성

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적이지만 영향력의 방향이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

모의 SES와 학교의 SES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이는 부모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원과 주변 동료와 교육환경 등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SES는 교육 기회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학습동기

와 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Huston et al., 2001; Sirin, 2005). 가정의 

SES가 높을수록 독자적 학습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수학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ES와 자기주도성,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였다(김성훈, 2015). 또한 

연령에 따라 가정의 SES와 자기주도적인 학습시간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

으로 연구되고 있다(김양분, 강호수, 2017). 

학습환경에서 주변 동료와의 비교 등의 관계는 학업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에는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의 일반

적인 학업성취도에 따라 자신의 성취도 기준 또한 영향을 받게 된다(장희원, 김경근, 2015). 

학업성취 수준이 높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의와 성취에 은 자극을 제공하

고 더욱 학구적으로 변화하게 된다(Alexander et al., 1979). 실제로 가정의 SES가 높은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는 높은 성취를 목표로 하고 더욱 열정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들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된다(박수억, 201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이뤄지는 관계를 통해 학습자는 학업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관계가 부재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 관련된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업성

취도가 대면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 비해 하락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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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손순복, 

2010).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강화하거나 보조 수업을 추가

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자기

주도성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Tanner & Landon,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면수업을 그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거

나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조 수업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학업성취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을 정보추구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업성취도의 

하락이 더뎌지는 것으로 보고되는 것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정영호, 2013). 자기주도성의 중요성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부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자기주도성이 높

은 학생들에게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Wittwer & 

Senkbeil, 2008).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자기주도성은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2. 관계성은 온라인 학습경험에는 부적 영향을, 학업성취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3. 온라인 학습경험은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4.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5. 관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6.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순서로 매개할 

것이다.

연구가설7. SES 수준에 따라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관계성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8. SES 수준에 따라 관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온라인 학습경험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9.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 순서로 매개하는 것이 

SES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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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2차년도(중1)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시간, 학업성취도 

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을 제외한 2,383명이며 남학생 1,288명(54.0%), 여학생 1,095명

(46.0%)으로 비교적 균등한 성비를 보였다. 더불어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한 SES와 학업성취

도의 상하집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SES는 하집단 1,261명(53%), 상집단 1,122명(47%)이었

으며 학업성취도는 하집단 1,414명(59%), 상집단 969명(41%)이었다. 

2. 연구도구

1)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은 김희명, 황매향(2015)의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 8문항을 활용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의 그릿(Grit)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도

를 기준으로 하여 일부 변인을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주도성은 학습자가 학습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목표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의미하

며 활용한 문항은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등의 7문항이다.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번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3이었다. 

2) 관계성

관계성은 김선희, 김경연(1998)의 문항을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의 사회발달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계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

여 이를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활용한 문항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의 5문항이다.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을 위해 일부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

였다. 전체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이번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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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학습경험

온라인 학습경험은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의 문항을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2018 2차년도 자료의 학습시간 중 온라인 학습시간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

인 학습경험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총 강의 시간을 의미하며 평일과 주말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총 수업시간을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되었으며 활용된 문항은 

평일과 주말 2문항이며 전체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이번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906이었다. 

4) 학업성취도, SES

학업성취도와 SES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의 관련 기존문항을 수정･보
완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2차년도 자료의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월평균 

가구소득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SES는 12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와 SES는 스스로 인식하는 본인의 학업성취도 수준과 

월평균 가족의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SES와 학업성취

도를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 학업성취도, SES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과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정

규성은 왜도 3과 첨도 10을 기준으로 하였다(Kline, 2015). 셋째,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과 

더불어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비교를 통한 연구모형 선정을 실시하였다. 자기주도성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이 순차 매개를 하는지 검증하고자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는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유평준, 

2003). 이를 위해 χ2값과 CFI, TLI, RMSEA값을 확인하여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

인 학습경험,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였고 붓스트래핑을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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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넷째,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여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SES 차이를 확인하였

다.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을 진행하였고 SPSS 25.0, AMOS 21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왜도는 절대값이 .1∼.9, 첨도는 

절대값이 .1∼.7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Kline, 2015). 상관분석 결과, 전체 

변인 간에 유의하게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2 3 4 5 M SD 왜도 첨도

자기

주도성1 1 .333 ** .058 ** .273 ** .062 ** 2.6211 .43351 .245 .760

관계성2 .333 ** 1 -.063 ** .195 ** .139 ** 2.8670 .71516 -.201 -.461

온라인 

학습경험3 .058 ** -.063 ** 1 -.029 -.042 * 2.2583 1.54206 .975 -.158

학업

성취도4 .273 ** .195 ** -.029 .08 1 .120 ** 3.30 .908 -.090 -.256

SES5 .062 ** .139 ** -.042 * .120 ** 1 6.65 2.113 .606 .346

**p＜.01

표 1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 

2. 측정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변인들이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주도성은 문항 7개를 변인으로 사용하였고 관계성은 문항 5개를 변인

으로 사용하였다. 온라인수업은 주말 수업시간과 평일 수업시간의 문항 2개를 변인을 사용하

였고 성취도는 단일문항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카이제곱(χ2; Chi-Square Test 

of Model Fit)은 992.695(df =85, p＜.001), 적합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는 

.926와 터커 루이스지수(TLI; Tucker Lewis Index)는 .908으로 두 값 모두 .90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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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었고, 오차평균 제곱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 

.067로 .08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여 모든 적합도 지수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비교하여 선정하였다. χ2값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CFI, TLI, RMSEA을 기준으로 하여 모형을 비교하였다(김성은 외, 2018; 홍세희, 

2007). 분석결과, 연구모형의 χ2값은 992.695(df =85, p＜.001), CFI와 TLI는 .926, .908로 

나타났고, RMSEA가 .067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값은 

1295.528(df =86, p＜.001), CFI와 TLI는 .901, .879, RMSEA가 .077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더욱 적합하여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3. 구조모형 분석

이로써 결정된 최종모형의 각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기주도성은 

관계성(=.43, p＜.001), 온라인수업(=.12, p＜.001), 학업성취도(=.27, p =.05)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가졌다. 또한 관계성은 온라인수업(=-.12, p＜.001), 학업성취도(=.09, 

p＜.001)의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학습경험은 학업성취도(=-.04,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력을 가진다. 통계적으로 최종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성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 온라인 학습에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성과 온라인학습경험이 부적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관계성과 학업성취도의 정적 관계는 관계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안도희, 김유리, 2014). 이에 따라 자기주도성이 관계

성과 온라인 학습경험,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

다. 또한 관계성이 온라인 학습경험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에는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2이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3 또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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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β SE

자기주도성 → 관계성 0.568 *** 0.43 0.038

자기주도성 → 온라인 학습경험 0.339 *** 0.115 0.088

관계성 → 온라인 학습경험 -0.277 *** -0.124 0.062

온라인 학습경험 → 학업성취도 -0.027 * -0.041 0.014

자기주도성 → 학업성취도 0.538 ***　 0.274 0.055

관계성 → 학업성취도 0.126 *** 0.085 0.036
***p＜.001, **p＜.01, *p＜.05

표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4. 매개효과 분석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매개효과 검증의 결

과는 표 3와 같다.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붓스트래핑 검증을 

진행하였고 매개효과 Estimate, S.E., 붓스트랩 95% 신뢰구간 값을 분석하였다. 온라인 학습

경험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044∼-.003과 .001∼.02의 값으로 나타나 0을 포

함하지 않으므로 p＜.001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성이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순서로 매개하여 학업성취도를 예측하는 경로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모형의 모든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자기주

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4와 관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5를 모두 채택되었다. 

또한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를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의 순서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 6 또한 채택되었다. 

경로 B SE LLCI ULCI

자기주도성 ＞ 온라인 학습경험 ＞ 학업성취도 -0.017 *** 0.01 -0.044 -0.003

관계성 ＞ 온라인 학습경험 ＞ 학업성취도 0.009 *** 0.005 0.001 0.02

자기주도성 ＞ 관계성 ＞ 온라인 학습경험 ＞ 학업성취도 0.007 *** 0.004 0.001 0.017

***p＜.001

※ L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 표준화계수 상한값

표 3

매개효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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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S 수준에 따른 다집단분석

먼저 SES 수준에 따라 주요 변수인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 등에 유의한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SES 수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S 수준에 따른 주요변수의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기주도성, 관계성, 성취도는 SES 상집단이 높게 나타난 것에 반해 온라인 학습경험은 

SES 하집단이 상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자기주도성

(등분산이 가정됨)
1.00 0.32 -2.47 2381.00 0.01 -0.04 0.02 -0.08 -0.01

관계성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8.74 0.00 -6.23 2375.95 0.00 -0.18 0.03 -0.24 -0.12

온라인 학습경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4.47 0.03 2.18 2358.16 0.03 0.14 0.06 0.01 0.26

성취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5.02 0.03 -6.66 2351.86 0.00 -0.25 0.04 -0.32 -0.17

표 4

SES 수준에 따른 주요 변수 평균 비교  

SES상 집단과 SES하 집단이 주요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제약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110.238(p＜.001), TLI=.905, 

CFI=.923, RMSEA=0.048으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잠재변수와 측정변

수 간 요인계수의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진행하는데 적합하였다. 

χ2 df TLI CFI RMSEA χ2 차이 df 차이 p

비제약모형 1100.238 170 0.905 0.923 0.048

제약모형1 1118.806 181 0.91 0.923 0.047 11 18.569 0.069

제약모형2 1103.304 173 0.907 0.923 0.048 3 3.067 0.381

제약모형3 1210.332 204 0.914 0.917 0.046 34 110.095 0

제약모형4 1241.126 220 0.92 0.916 0.044 50 140.888 0

제약모형1: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2: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3: 요인계수,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제약모형4: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표 5

최종모형의 다중집단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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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자기주도성이 관계성이 미치는 영향은 하 집단(=.48)이 상 집단

(=.37)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기주도성이 온라인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하 집단(=.12)이 

상 집단(=.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계성이 온라인 학습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하 집단(=-.10)

이 상 집단(=-.12)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계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 집단(=.08)이 

하 집단(=.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 집단

(=-.06)이 하 집단(=-.0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은 하 집단(=.28)이 상 집단(=.27)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든 계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체로 하 집단이 상 집단에 비해 변인간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SES이 낮을수록 주변의 자극이나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른 효과가 

누적되어 더욱 강화된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상숙, 2013; 김성훈, 2015; 

김양분, 강호수, 2017; Linver, Brooks-Gunn & Kohen, 2002).

경로
상 하 집단 간 

경로 
차이B β SE B β SE

자기주도성 → 관계성 0.48 *** 0.365 *** 0.054 0.623 *** 0.478 *** 0.052 1.925

자기주도성 → 온라인 학습경험 0.383 ** 0.11 ** 0.13 0.301 ** 0.116 ** 0.118 -0.467

관계성 → 온라인 학습경험 -0.27 ** -0.102 ** 0.09 -0.24 *** -0.12 *** 0.085 0.239

관계성 → 학업성취도 0.128 ** 0.083 ** 0.053 0.087 ** 0.06 ** 0.051 -0.565

온라인 학습경험 → 학업성취도 -0.035 ** -0.061 ** 0.018 -0.021 ** -0.029 ** 0.02 0.53

자기주도성 → 학업성취도 0.539 *** 0.266 *** 0.079 0.536 *** 0.284 *** 0.075 -0.022

**p＜.05, ***p＜.001

표 6

최종모형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결과

SES 상과 하 집단 간 차이는 ‘자기주도성→관계성’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상 집단과 

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로 

경로별 결과를 표시하였고 SES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를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

다. 이에 따라 SES 수준에 따라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관계성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가설 7과 SES 수준에 따라 관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온라

인 학습경험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가설 8 모두 기각되었다. 하지만 자기

주도성과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 순서로 매개하는 것이 SES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가설 9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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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ES에 따른 집단별 차이 최종모형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상황에서 자기주도성, 관계성, 학업성취도

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 SES에 따라 이들의 구조모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

난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 사회경제적지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한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주도성, 관계성, 온라인 학습경험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였으

며,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에서 관계성과 온라인 학습경험이 매개하는 경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자기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남창우, 전훈, 2012; 박현정,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주도성은 매일 변화되는 

사회 속에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에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융합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능력이다(오원옥, 2002). 따라서 온라인 학습상황에서도 대면 

교육과 비슷한 교육적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SES 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수행한 다집단분석의 결과, 자기주도성과 관계성 

간의 관계에서만 SES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ES 수준과 관계없이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변량에 있어서는 SES가 낮은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ES가 낮은 학생들

이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프로그

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광호(2013)는 우리나라의 자기 주도성 향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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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이나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

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이 필요함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최지영, 강수환(2021)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체험활동 역시 부모의 영향아래 놓여 있어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 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 중 열악한 사회경제

적 환경에서도 학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자기관리능력이 핵심적인 

능력이다(Palacios-Barrios & Hanson, 2019).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개발하여 온오

프라인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자기주도성이 관계성에 영향을 주며, 자기주도적인 학생들은 

그들 주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주도성이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주변과의 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수억, 2011; 

장희원, 김경근,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학업성취도에 주변인과의 관계성이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경근, 변수용, 2007; Cornelius-White,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청소년

기의 자아정체감은 개별성과 관계성의 협응과 통합을 통해 형성되므로(Guisinger & Blatt, 

1994), 청소년기에 자기인식 및 관계성 향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관계성은 자기주도성보다 낮은 영향력을 갖지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므

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과 관련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SES가 낮은 학생들은 상위집단의 학생보다 관계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SES 수준에 따라 가족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나 

다양한 지지의 부재로 인해 자아존중감이나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김민정, 2016; 유백산, 김경근, 2013).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대면

학습 감소에 따른 학습결손과 학업성취도 저하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조윤경, 

2003). 여기에 더욱 온라인 학습 이용도가 높은 상황에 놓여지는 SES가 낮은 학생들 중 관계

성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저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또래와의 교류를 할 수 없는 경우, 학업성취도가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중결손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상황이지만 주 1∼2회 대면모임을 통한 소그룹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비대면 상황에서도 또래와의 교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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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SES 하위집단의 학생들이 상위집단 학생들에 비해 온라인 학습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학습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졌다. 

SES 하위집단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학습을 활용하게 되는 데 아직 

온라인 학습경험에서 빠른 피드백이나 자기주도성을 강화시켜주는 보조 교육 프로그램이 부

재하다(성은모 외, 2019). 따라서 온라인 학습경험은 증가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 학습경험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

가 낮아지는 이러한 결과는 이들 변인 간의 관계로 해석하기보다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보조 

지원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기술적인 부족함 및 교수 실재감 등 여러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

고 있다(이수희, 2020). 본 연구에서의 다집단 결과 분석 결과 또한, SES 수준에 따라 변인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는 SES 수준의 차이에 따라 변인 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ES 하위집단이 온라인 

학습을 많이 활용하는 원인과 온라인 학습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현상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경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주도성 교육 프로

그램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Hybrid 수업 등이 필요하다. 

한편, 관계성이 높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성이 높은 학생들이 집단 안에서 자신의 가치나 유능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관계주의 

성향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Brewer & Gardner, 1996). 따라서 관계성

이 높은 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성에 중요성을 두는 면에서 불만족

스러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한 소그룹 활동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교육이 강화되는 현 시점을 반영하는 연구를 위해 온라인 수업 수강 시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실제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교육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패널 데이터가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온라인 학습경험과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

는 시점 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자기주도

성과 관계성,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현 코로나 시기의 온라인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분석에 활용된 학업성취도 변수는 실제 학생들의 평가 점수가 아닌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기평가로 측정된 변수이다. 따라서 실제 평가점수를 활용한 학업성취도 변수를 활용할 

경우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더욱 연구에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에는 학생들의 평가결과로 측정된 변수를 활용하여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주요 변인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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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edness and an online 

learning experience on middle students’ 

self-directed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SES

Beik, Ahrong* ･ Cho, Yo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an online learning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S groups.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se variables were revealed by utilizing 2,383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responses from the KCYPS,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self-directedness had a 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as confirmed between relatedness and the online 

learning experience. Self-directedness not only has a direct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but also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relatedness and online 

learning experiences. Last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S groups was significant 

only in the effect of self-directedness on relatedness; moreover, the low SES 

group was higher than the high SES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providing intensive learning guidance for alienated groups with low 

SES, as well as the need for support for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relatedness. 

Key words: SES, online learning, COVID-19, self-directedness, relat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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